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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하우스 지붕서 전기 만든다…내재해형 하우스 모델 개발
- 농업기술원, 재생에너지 100% 감귤생산 모델 농가 보급 추진…12월 규격 등록 목표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개발한 필름형 태양광 

발전 재생에너지 100%(RE100) 감귤생산 모델을 농가에 보급하

기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.

 ❍ 지난 8월 농업기술원 안에 필름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용한 

내재해형 하우스 시험장을 갖췄으며, 오는 12월까지 농촌진

흥청에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는 것이 목표다.

❑ 필름형 태양광은 비닐하우스 곡면을 발전 공간으로 쓰기 때문

에 판넬형 태양광과 달리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경관 

훼손도 적다.

 ❍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이 시설에 에너지저장장치(ESS)와 히트

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100% 감귤생산 모델을 구축했다. 

농업시설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감귤 재배에 직접 활용하

며 발전량과 전력사용량을 분석해 에너지 대체 가능성을 검

증하고 있다.

❑ 다만 실제 농가에 적용하려면 태풍과 적설 등 제주의 기상환

경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안정성이 필요하다.

 ❍ 이에 기존 감귤하우스의 골조와 부재 규격, 필름형 태양광 

모듈의 설치 방법과 하중을 반영해 시설 구조의 안전성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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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하고 있다.

❑ 농업기술원은 시설규격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적·농업적 

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실증을 2027년까지 이어간다.

 ❍ 실증 항목은 △필름형 태양광 모듈의 전력 공급 안정성과 내구

성 △발전량과 시설 내 전력사용량 △에너지저장장치 충·방전

과 히트펌프 에너지 활용성 △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설 내부 

광환경 변화 △감귤 생육과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다.

 ❍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안정성과 발전 성능, 에너지 활

용성, 감귤 생산성을 종합 검증해 제주형 재생에너지 100% 

감귤생산 모델을 완성한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지난해 필름형 태양광을 활용한 재

생에너지 100% 감귤생산 모델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농가 

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

있다”며 “시설규격 등록과 실증을 통해 제주 여건에 맞는 

재생에너지 기반 감귤 생산기술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겠

다”고 말했다.


